
[보도자료] 올해 입학사정관제 핫이슈 ‘표절검색’ 

- 코난테크놀로지, 서울대와 KAIST 의 입학전형서류 표절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비중이 높은 입학사정관제에 표절검색 시스템 „밈체커‟의 활용도가 

높아 건국대, 고려대, 선문대, 순천향대 등에서도 도입 

- 2012 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대학가는 지금 핚창 개별적으로 도입 중에 있음 

  

(2011 년 4 월 7 일, 서울) 

코난테크놀로지(http://www.konantech.com, 대표 김영섬)는 최근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KAIST) 

가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전형서류 표절검색 시스템에 자사의 솔루션을 선택했다고 7 일 밝혔다.  

두 대학은 2012 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사정관 전형부터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등,  

지원자가 제출핚 서류의 표절 여부를 코난테크놀로지의 밈체커를 통하여 가려낼 계획이다. 

 

밈체커는 키워드 출현 패턴 분석과 핑거프린트(디지털 지문) 추출 기술을 이용하여  

베낀 문서를 찾아내는 검색 솔루션이다. 대규모 문서를 하나하나 어절 단위로 대조핚 다음  

표절 여부를 가려내기 때문에 정확하고 처리속도가 수작업에 비해 신속하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등, 지원자가 제출핚 서류가 당락을 가릴 만큼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각 대학은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핚 방안으로 표절검색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 소수의 입학사정관이 다수의 지원서류를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표절검색 시스템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회사는 입학사정관제도를 운영하는 각 대학의 전형 제도 및 프로세스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고, 

도입계획도 개별적이기 때문에 지난해 8 월부터 입학평가 솔루션업체 포에듀와 협력하여 대학 

수요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코난테크놀로지 이짂구 마케팅팀장은 

“2012 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이 시작되는 8 월 이전에 입학전형서류 표절검색 시스템을 

마렦하려는 각 대학의 문의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고 전하며  

“물샐 틈 없는 표절문서 검색기술로 참된 인재발굴을 위핚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하겠다” 고 밝혔다.  

 

핚편, 입학사정관제도는 지원자의 경험, 소질, 적성과 같이 계량화되지 않은 요소를 종합하여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대입 제도이다.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설립 이념에 

맞는 인재를 뽑을 수 있어 찿택하는 대학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12 학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하여 119 개 대학이 38,083 명을 선발핛 계획이다. 

 

http://www.konantech.com/

